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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,봉사 정신 함양,나눔의 즐거움,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봉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.그러나 이런 봉사활동이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.
 우선, 학생 봉사 의무화 제도는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한 인격수양,나눌 줄 아는 봉사정신 함양,지역사회 발전에 기여,그리고 성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학생의 비교과적 요소에 대한 척도 제공과 같은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다.반대측에서는 억지로 하는 봉사는 학생의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학업에 방해,오히려 봉사기간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의무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 중 누가 진심으로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.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을 전체로 보는 생각이다
 먼저 시켜서 하는 봉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.전국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이들 중 봉사의 의미를 알고 즐기는 학생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굳이 봉사를 해야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.개인의 자율로 맡겼다면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을 봉사활동을 시켜서 하는 활동이라도 그걸 통해-모두 그러진 못하겠지만-봉사의 참된 의미를 점차 깨달아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봉사활동이 해당기관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인데 ,하나는 일이 서툴러 실수를 하거나 보통 때 보다 적업이 늦춰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 없어 학생들이 올 때 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.이것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 활동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.마지막으로 학업에 관련하여,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할당 받으므로 다를 게 없으며,또한 비록 강압적으로 봉사를 했더라도 그 말은 사회에서 적어도 의무화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
